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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27(화)�학개� 1-2장� �회복의�우선순위

꿈에�그리던�포로�귀환이�시작되었을�때(대하36:22-23),�

유대인들은�현실과�신앙적�이상�사이에서�갈등했습니다.

<어렵게�마련한�경제/사회적�기반들과�함께�남을�것인가,

모든�것을�뒤로하고�본국으로�귀환할�것인가?>

회복을�기대하며�믿음으로�귀향한�이들은

곧�참담한�현실을�마주해야�했습니다(스2:64,느7:66).

조상들의�가옥과�토지는�이미�남의�것이�되어�있었고,

본토�주민/이방인과의�갈등,�흉작,�사회문제들로�인해

20년�가까이�피폐한�삶이�이어졌습니다.

성전건축을�시작했지만�곧�중단되었으며(스4:1-6 참고),

경제적�궁핍과�현안들로� 16년�동안이나�방치되었습니다(1:2).

학개는�우선순위를�분명히�하라고�책망합니다(1:4,7, 2:18-19).

황폐함의�근원을�살피라고�명합니다(1:4-11,2:15-17).

<성전건축>은�단지�건물을�완공하는�것이�아닙니다.

하나님의�임재,�임마누엘의�상징인�성전을�재건하는�일은�

하나님과의�언약과�그�정신을�계승하는�것입니다.

황폐한�개인과�공동체의�영/혼/몸을�재건하며,

하나님�중심으로�인생을�재편하는�것입니다.

약속하신�회복은� <하나님의�임재>로부터�시작됩니다.

하나님이�공동체와�함께하시는�것이�복의�근원입니다(2:4-5).

하나님은�성전의�규모와�화려함을�보지�않으시고(2:3),

그에�담긴�의미와�결단을�귀하게�보십니다(1:12-13).

하나님은�경외함으로�말씀에�순종한�백성들에게

이전보다�더�큰�영광을�약속하십니다(2:4-9,21-23).

나는�회복의�우선순위를�깨닫고�있습니까?

❶ 하나님과의�관계를� <형편이�나아진�이후>로�미루는�것은�아닙니까?
❷ 하나님과의�관계로부터�모든�회복이�시작됨을�깨닫습니까?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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